
 

 

 

“도널드 저드 작품, 어렵게 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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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상우 기자 = 미술비평가이자 미술가인 미국의 도널드 저드(1928~1994)의 작품

은 단순하고 깔끔하다. 형태를 명료하게 구성한다. 재료는 플렉시 글라스나 알루미늄, 철강, 합판 

등 산업 자재다. 출발은 길거리에서 주운 사각형의 나무박스였다. 

 

서울 종로구 삼청로 국제갤러리가 저드의 작품을 가져왔다. 그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1970년

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작품 14점을 전시장에 설치했다. 

 

30일 전시 개막을 위해 그의 아들 플래빈 저드도 방한했다. ‘도널드 저드 재단’ 이사장인 그는 “아

버지는 추상적으로 물질보다는 외부 세계 그 자체를 표현해왔다”고 소개했다. 작품이 박스 형태를 

취한 것은 “간결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다. 박스 자체만으로도 간결하고 다양하게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저드는 미술사적으로는 미니멀리즘의 대표 주자이지만, 미니멀리즘이란 용어를 거부했다. 지나치

게 일반적이고 자신의 철학에 대한 오해를 낳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플래빈 저드는 “아버지는 ‘미니멀리스트’가 아니라 ‘맥시멀리스트’였다. 가구와 건물, 그리고 그 공

간까지 삶 전체를 아우르는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저드는 1965년 발표한 에세이에서 간결한 오브제들을 만드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특정한 사

물’(specific object)이란 용어를 만들었다.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기본적인 기하학적 형태를 탐

구했다. 작품들은 반복이나 순차적인 연쇄에 따라 배열된 ‘상자’나 ‘집적물’의 형태다. 

 

이번 전시에 나온 작품 가운데 둘로 나뉜 알루미늄 튜브를 얹은 빨갛게 칠해진 직각의 상자 형태

를 띤 ‘무제’(1991)가 주목된다. 1960년대 시작한 초기 형태와 주제로 돌아와 탐구한 작품이다. 

 

 

 

 

 

빨강과 검정, 파랑과 청록, 모두 검정인 세 개의 정교한 ‘스위트 박스’ 등도 있다. 검은색은 이번에 

처음으로 소개된 작품이다. 투명한 보라색으로 도금 처리된 알루미늄으로 만든 640㎝의 1970년대 

작품도 있다. 

 



이번에 나온 작품은 모두 사각형이지만, 저드는 다양한 모양의 작품을 제작했다. “아버지가 처음 

만든 나무 작품 이후 금속작품에 관심을 뒀으나 비싼 탓에 제작할 수 없었다. 도시에서 커미션을 

주고 일을 맡겼을 때는 금속으로 구형을 제작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작품이 설치되는 공간도 매

우 중요한 요소다. 각 작품에는 아버지의 철학이 담겨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저드는 동양예술에도 관심이 많았다. 그는 “아버지가 만든 텍사스 마파에 있는 스튜디오 서재에 

동양 예술에 관한 책만 1만3000여 권에 달한다”면서 “아버지는 국가나 지역, 시기와 상관없이 예

술적으로 와 닿는 작품은 장르를 망라하고 좋아했다”고 설명했다. 

 

 

 

 

 

“아버지는 배움을 사랑했다”고 떠올리기도 했다. “배움의 열정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예

를 들어 ‘아빠 저게 이상해’라고 하면 그 말을 못 쓰게 했다. ‘이상한’ 것에서도 배울 게 있다고 가

르쳤다.” 

 

그는 아버지의 작품을 어렵게 보지 말라고 주문했다. “아버지는 작품을 보자마자 바로 이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관객들은 작품을 해석하거나 추론할 필요가 없다. 보는 그대로다.” 전시

는 11월 30일까지다. 02-735-8449 

swryu@newsis.com 

 

 

URL: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030_0013265421&cID=10702&pID=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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